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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가격안정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 협력 다짐

 - 업계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인상요인 분산반영 등 노력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14일 

오후,「LPG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생산업체와 

유관기관을 만나 가격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를 위한 세금감면,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등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동절기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지역난방 수준(최대
59.2만원)으로 지원 확대(‘23.11.2 「난방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발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였으며,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간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국제가격, 환율상승 등 액화석유가스(LPG) 국내

가격 인상요인을 일부만 반영하며 정부 물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준 점은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수요가 급증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류세 인하)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인하, LPG(부탄) △73원/ℓ
  ** LPG 가격은 ‘01년도 가격자유화 이후 국내 LPG 업계가 국제가격 및 환율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

  액화석유가스(LPG) 업계는 “수입 대부분은 북미산 액화석유가스(LPG)를 

도입하고 있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수급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국제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있지만 

동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가스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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